
2016년 2월 12일 금요일 A 17중소기업·의료

유G생명과학 혼합백신, WHO 입찰 격 획득

“세계에서 통할 기업  습니다”
한 형 히든챔피언 170곳  성

 정종환 도 캡  표는 2000년  
중반 통신사의 인터넷  리점을 
운영 던 중 현관문 절도 방 용 
보 장 를 만들었다. 빈집털이 
절도 이 현관문을  로 열고 
들  못 도록  물쇠 부위
에 스테인리스  판을 덧댄 것이
었다. 인터넷  를  기 
위해 이 장 를 집집뢢다 무료로 
아줬다. ‘ 별  뢢케팅’이었던 

셈이다.
결과는 ‘ ’이었다. 서로 이 

장 를 현관문에  겠다고 아우
이었다. 사 기로 뢢음먹

고 200택년 창 에 나 다.  품
을   정밀 게 개량해 뢢  등
에서 팔았다.  품의  은 틈새
까   앴다. 문을 뜯 내  
면 경보음이 울리는 기능도 넣었
다.  품이 잘 팔리  창문에도 
이런 장  필요 다는 생 이 
들었다. 현관문보다 창문을 통한 
절도  침  사례    많았기 
때문이다. 2년 간의 개  끝에 
2014년 창문 침 방 장  ‘윈도
우벨’을 내놨다.

○침입 시 경보음도 울려
‘이 의 으뜸중기  품’으로 선정
된 도 캡의 윈도우벨은 창문을 
단단 게 고정 면서 누군  침
을  도 면 경보음이 울리는 

장 다.
주먹만 한 크기의 이  품은 창

문이  나다니는 레일 부위에 설

된다. 동 란 룜양의 손 이를 
계방향으로 돌리면 고무 압

판이 밀 돼 앞뒤로 창문을 고정
한다. 창문에 기본으로  린 
장 와는 다르다. 창문이 완전히 

을 때뿐 아니  절반쯤 열  
은 상 에서도 고정된다. 환기

할 때나  름철  위로 창문을 열
둘 때 이   기능을 활용할 수 

있다.
윈도우벨 좌우에는 살짝만 

아도 요란한 경보음  리  울리
는 버튼이   있다. 누군  침

  면 경보장   동해 
죄를 예방 는 효과  있다. 아이
들이 있는 집에선   방  기능
으로도 쓸 수 있다. 
정  표는 “창문만 고정 거나 

경보음이 울리는 기능이 따로 있
는  품은 기존에 있었 만 두 기

능을 룜두  춘  품은 윈도우벨
이  일 다”고 말 다.

○인도 등 해외 수출 추진
정  표는  품 개    원 이 있
다. 누 나 쉽게 설   능 고 

이  렴해 큰 부담  이 
할 수 있  한다는 것이다. 주
된 타깃이 다세 ·다  주 이
나 반 방에 사는 서민들이기 
때문이다.  는 “윈도우벨과 스뢢
폰을 연동해 경보기  울리면 

집  에서도 알 수 있게  는 기
능을  현 고  도 중”이 며 
“이 기능을 넣고도  이 크게 
오르  않는 게 관건”이 고 설명
다.
도 캡은 매출 10 원 미만의 
기 이 만  재산권 투 에

도  홀  않다. 윈도우벨의 
동 방  등  까  3건의  허를 
보 다.
올해부터는 판로  에 주

할 계 이다.  난해 중 기 청
의  망  품  굴 프로 램인 
‘히 500’에 선정돼 홍보 효과를 
톡톡히 봤다.    분에  품이 
널리 알 져 인도 등 해외 수출 
계 도 진  중이다. 
정  표는 “올해 윈도우벨 15만

개를 판매 는 게 룝표” 며 “
비 들이 부담 이  할 수 있
는 다양한 생활용품을 생산 는 
사  되고 싶다”고 말 다. 

  시흥=안재광  기   ahnjk@hankyung.com 

L획생명과 이  내에서는 처음
으로 영· 아의 주요 사망 원인인 
5개 질병을 한꺼번에 예방할 수 
있는 혼합백신을 세계보건기
(W식O)에  품할  을 따냈다.
이  사는  체 개 한 5  혼

합백신 ‘ 펜타’(사진)  W식O의 
사전 인증(P차)을  다고 
11일  표 다. W식O의 P차를 

아  U육 산  보건기   주
는 백신  찰에 참 할 수 있다. 5
 혼합백신 P차는 획SK 등 글로

벌  사 태곳만  보 고 있다.
이에 따  L획생명과 은 올해

부터 U육 산 기관인  니세프형 
미보건기 (P식O) 등이 주관
는   백신  찰에 참 할 수 

있게 됐다.  기   찰 참 를 

계기로  미형 아 아형 중동 등 신흥
  장을   공략할 계 이다.
펜타는 5세 미만의 영· 아에

게  장 많이  생 고  사율도 
은 디프테리아 파상풍 백일해 
간염 뇌수뢣염 등 5개 질병을 동
에 예방할 수 있는 혼합백신이다. 
기술이 까다롭고 검증된 원료 

보   워 개 이 쉽  않은 
백신 중  나다. L획생명과 은 
난해 필리핀 영· 아 태00명을  상
으로  상 3상 험(허 를 위한 최
종 단계)을  해 뛰 난 효능과 
안전 을  보 다고 설명 다.
L획생명과 은  세  프리미

 백신사 에도  도를 내고 있
다. 올해 안에  아뢢비 예방효과
를  한 태  혼합백신과 글로벌 
사만 생산 는 폐렴 균백신 

개 을 위한  상 험에 들 갈 
예정이다. 이를 통해 백신사 을 
사의 미래  장동 의 한  으

로 삼겠다는 전략이다.
사 관계 는 “1990년 부터 

백신 연 에  으로 투 해
온 결과들이    고 있
다”며 “ 프리미   장을  냥한 백
신을  체 으로 개 해 백신주권 
보에 기 겠다”고 말 다. 

  김형호  기   chsan@hankyung.com 

정부는 올해 한  히든챔피언 
후보  될 기  1택0개를 골  집
중  원 기로  다. 글로벌  장
의  를  기 위한 이 사
에 룜두 12태태 원의 예산이 투
된다.
산 통상 원부와 중 기 청

은 이런 내용의 ‘201태년 한  히
든챔피언  사   계 ’을 
통합 공고 다고 11일  표 다. 
히든챔피언  사 은 우수한 
기술 을 기반으로 세계 장에서 
점 율 상위권 진 을 노리는 기
을 집중  원 는 것이다. 두 부

처는 비슷한 사 을 별도로  고 
있다는  에 따  2014년 10월 
사 을 통합 기로  다.
‘월 클래스300 및 글로벌 전문

기   사 ’(글로벌 장단계) 
후보기 으로는 50곳을 선정할 
계 이다. 현재 일정 규룜 수출을 
고 있으며형 글로벌  장에서 

장을 준비 는 단계에 있는 기
을  원 는 프로 램이다. 매출 
400 ~1 원 기 이  상이다.

상에 선정되면 미래전략 및 
원천기술 개 을 위해 최  5년간 
택5 원(연간 15 원) 이내에서 전
체 사 비의 50%까  연 개
(착&D)  을  원 을 수 있다.
해외뢢케팅도  원한다. 5년간 

매년 최  1 원씩  원 을 수 있

다. 중기청 관계 는 “선정기  수
를  난해 30개에서 올해 50개로 
늘렸다”며 “5곳 정도는 ‘글로벌 

기   사 ’을 통해 기반을 
뢢련한 기  중 선 할 예정”이
고 설명 다.
120개를 선정할 ‘글로벌  기
  사 ’(글로벌도 단계)은 

매출 100 ~1000 원 규룜 기
을  상으로 한다.  

러 기 이 동 에 같은 기술
을 개 는 것을 뢣고형  허 분쟁
에  응할 수 있도록  기 위해 의
무 으로  재산권 전략을 뢢
련 도록  다. 이들 기 도 3년간 
2 원  위 내에서 해외뢢케팅 
원을  을 수 있다. 글로벌도 단
계 사  전체로는 착&D 232 원형 
해외뢢케팅 40 원의 예산이 
원된다.

세한 내용은 산 부와 중기
청 홈페이 에서  인할 수 있다. 
중기청은 오는 22일부터   부
산  전 수원 광주 등 5개 권 에
서 설명 를 연다.  
  김용준  기   junyk@hankyung.com 

문 레일에 손쉽게 부착

반만 열리게 고정도 가능해

스마트폰 연동 기능 연

년 중기청 ‘히트500’ 선정

인도 등 해외 수출 계약 추진

“올해 15만개 이상 팔 것”

내 제약사로는 최초

영 아 5개 질병 예방 효과

제기  입찰 참  가능

산업부-중기청, 통합사업

R&D 등 총 1266억 지원

창문 열리면 경보음 … 도둑 쫓는 ‘1만원대 집지킴이’
 도어캡  윈도우벨

정종환 도어캡 대표가 창문 침입방지장치 ‘윈도우벨’의  동 원리를 설명하고 있다. 
  안재광 기

○‘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’은 이메일(art@hankyung.com)로 신청받고 있
습니다. 한국경제신문 홈페이지(e자ent.hankyung.com)를 참조하세요.
○이달의 으뜸중기 제품 △도어캡-윈도우벨 (031)505-3240 △연진
INC-테이프절단기 ‘텐도’ (02)6258-5588 △창성실리콘-실리콘파워락 
(02)869-0123 △코휠-저진동, 저소음 비공기압 바퀴 (032)765-7737 

한  사  되고 싶습니까.  량 
있는 사람을  해  신기술을 
개 고  과도 냅니다. 온 인 
교 기관인 알파코와 한 경 신
문사  사인 한경P   무 공
백과 비용 부담  이 언   디서
나 교 을 수 있는 ‘중 기  
량   스뢢  러닝’ 과정을 개
습니다. 

동안 중 기 은  무 공백
과 예산 부 으로  원 교 에 

이었습니다. 이를 해결 기 
위해 고용보험 환  과정을 활용형 
중 기 의 인 개  비용 부담

을 덜었습니다.  습 효과를 
기 위해 수  룜두에게 교

용  블릿 P와 기 에 꼭 필요
한 서  4권을  공합니다. 
교육 내용:  원의 열정 끌 내
기형 똑똑한 팀을 만 는 비 형 
무 효율을  이는 경영 전략형 
계와 친해 는  름길 비용: 실
비용  음(4개월 과정 3태만원 전
액 환 ) 혜택: 수  룜두에
게  블릿 P와 교재 4권  공 
문의: 한경P·알파코 스뢢
러닝사 본부 (02)21태3-5택51형 
5택33~4 

中企  량, 스마트러닝으로 키우세요

알 립 니 다 

주최:

2016년 히든챔피언 육성 계획
월드클래스300 및
글로벌 전문기업

글로벌 
강소기업

선정 규모 50개  120개
대상기업 
매출

400억~1조원
100억~
1000억원

수출 기준
수출비중 20% 
이상 전문기업은 
수출증가율 적용

수출비중 
10% 이상

지원규모  R&D 최대 연 15억원 최대 연 3억원
자료: 중소기업청

호전기는 미  S사와  광다
이오 (LED)  로등 4400 를 
공 는 계 을 체결 다고 11
일  표 다.  호전기  공 할 
LED  로등은 50~120W  품 5
종이다. 오는 8월 말까  미  버
니아주 뢢운 버넌 에 설 될 

예정이다.
호전기는 5000 개 LED 

로등에  한   공 계 도 진  
중이 다.  호전기 관계 는 “ 미  
내 주요 도   진 중인 LED 
로등 교체 프로 에 참 할  판
을 뢢련 다” 고 말 다.
   안재광  기   ahnjk@hankyung.com 

금호전기, 유ED 가로등

미 에 4400대 수출
<세계보건기 >< 펜타>


